
한길교회 구역교재
죽 한 그릇 때문에 (창세기 25:19-34)

「 마음 열고 |  찬양과 나눔 」

•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(찬송 94장, 구 102장)

•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.

‘죽 한 그릇’과 ‘하나님 나라의 언약’을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. 죽 한 그릇은 잠시 허기를 채울 수 있지만, 하

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안겨 주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‘들 사람’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

고 죽 한 끼에 동생에게 넘김으로, 언약의 법적 상속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저버렸습니다. 아무리 좋은 기회

일지라도 내가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, 언제든 타인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.

「 마음 다해 |  말씀과 나눔 」

1.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태아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(19-26절). 

1) 복중에서 싸우는 태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무엇입니까?(22-23절)

2) 야곱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무엇입니까?(25-26절)

 

 

나눔 1  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은 야곱은 하나님이 이루시길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쟁취하려는 사람이 
되었습니다.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시는데도 내가 믿지 못해서 억지로 붙들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?

2. 에서는 한 그릇 죽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양도합니다(27-34절).

1)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들을 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? (27-28절)

2) 에서가 들에서 돌아오는 때에 맞춰 야곱이 죽을 쑨 이유는 무엇입니까?(29-31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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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

3) 에서가 동생에게 장자의 권한을 쉽게 넘긴 이유는 무엇입니까?(32-34절)

 

나눔 2   부모의 심각한 편애와 형제의 갈등에도 불구하고,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 가셨습니다. 

우리 가정의 부족함이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신뢰합니까? 최근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

고 있는 제목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. 

나눔 3   에서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보다 죽 한 그릇을 선호했고,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 배부름을 택했습니다. 

언약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과 영광을 저버리게 만드는 나의 ‘허기’, 나의 ‘죽 한 그릇’은 무엇입니까? 

「  마음 모아 |  함께 기도 」

삶 _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열정이 앞서지 않게 하소서.

공동체 _ 순간의 욕구나 충동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소서.

*본 소그룹 나눔지의 내용은 매일 성경의 그룹 큐티 나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


